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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saludo en el nombre del Señor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며 소망하던 곳 과테말라에 온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케찰테낭고(셀라)에 와서 어학 

연수를 시작한지도 6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땅에서 남은 생을 섬기며 살기를 기도해 

왔기에 서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봅니다. 이곳에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동역자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어학 연수지 소개 

 

이곳 케찰테낭고(셀라)는 해발 2,300 미터로 과테말라의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주변이 화산과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대가 높기에 

고산증세에 적응이 필요하고 난방시설이 없어서 추위에도 

적응이 필요한 곳입니다.  

도시 주변 산 마을에(보통 3,000 미터)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데 고대 마야 인디언 부족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고유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고 공용어로 

스페인어를 쓰며 띠피코라는 전통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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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마리아 화산과 옆의 구름은 화산연기 

  

  

 산마을의 할머니 (맘족; 전통복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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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학 연수 

 

1년 일정으로 어학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선생님과 

1:1로 진행이 되어서 말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도 낯설고 외워도 외워도 돌아서면 

잃어 버렸는데 이제 조금씩 반복해서 외운 단어들은 들으면 

이해가 되고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3. 생활 적응 

 

저희들이 집을 얻은 곳은 도심에서 30 분 거리에 있는 La 

Esperanza(소망)이라 소도시입니다.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는 

농사를 짖는 사람들과 주변나라에서 온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주변에 양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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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들이 많아서 어릴 적 시골에 살던 기억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간간히 일어나는 범죄로 밤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학원으로 가는 마을버스는 (거룩한 

믿음이라는 뜻의 SanTa fe) 낡아서 자주 벼룩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곳의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고산 증세로 두통과 소화불량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되어서 무리하지 않으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응이 되었습니다.  

재정 관리를 위하여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곳의 

체류 비자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 선교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개설이 되어 송금이 가능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난방 시설이 없고 아침 저녁으로는 4~7 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춥습니다. 외출복장으로 실내에서 생활을 해야 하지만 

난방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집안에서도 이렇게 입어요(현지인 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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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교지 소식                       

 

이곳 셀라 지역에 선교사님 가정이 7 가정이 있습니다. 각자 

선교 영역이 달라서 서로 협조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셀라 라는 지역이 멕시코와 수도를 연결하는 메인 도로가 

지나가는 곳으로 사방 팔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막힘이 

없고 주변에 사역이 가능한 곳이 많은 곳입니다.  

 

우선은 이곳 과테말라의 실제적인 상황과 사역의 필요들을 

보기 위하여 기회가 닫는 대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우선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차를 준비해서 주변을 좀더 자세하게 돌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 지의 실제적 상황은 선교사님들의 경험도 중요하고, 더 

실제적인 것은 실제 현장을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수도인 

과테말라시티를 보고 과테말라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40%는 빈곤에 그 

중에 50%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교회는 서 있는데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목회를 

하는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의 현실과 상황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내용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인도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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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도 제목 

 

1) 스페인어 습득의 진보를 위하여 

2) 고산지대에 잘 적응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3) 장기(2년)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4)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5) 밴쿠버에 있는 딸들(예슬, 예지)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모든 상황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모든 일상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과테말라 Quetzaltenango 에서  

     한광득, 이순옥 선교사 드림 

 

5 calle 5-06 callejon Aurelio Arrow Zona 1 

La Esperanza  Quetzaltenango  Guatemala 

Tel: 502-5033-8582, 카톡아이디: lees1287 

 

  


